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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요식업계에서 이슬람의 계율을 따르는 것을 나타내는 '할랄
(Halal)' 인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는 10일자 보도에서 이슬람지도자회의(MUI) 할
랄인증기관(LPPOM)에 따르면 2010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음식점 2,955개 점
포가 할랄 인증을 획득했으며, 앞으로 모든 식품, 약품, 화장품에 대한 할랄 
인증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음식점들도 할랄인증을 서두르고 있
다고 보도했다.
 특히 할랄 관광지로 중동 등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롬복섬과 남부 술
라웨시의 주도 마카사르, 서부 수마트라의 수도 빠당, 아쩨주 등에서도 호텔 
내에서 영업하는 음식점의 할랄 인증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또, 샤리아
(이슬람 율법) 호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호텔 내부 식당과 주방의 할랄 
인증이 조건으로 꼽힌다.
 한편, 중국이나 한국산 수입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제정된 할랄 제품 보증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할랄 
인증 획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완전 시행이 예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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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인증 의무화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현재 수입축산물에만 해당되는 할랄인증 의무가 일반 가공식품 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까지 확대되는 것임. 현재 인도네시아 진출을 원하는 국내업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진입장벽은 할랄인증 및 식약청 인증으로, 앞으로 할랄인증 의무
화 및 식약청 인증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최근 자문 및 대행기관이 속
출하면서 무자격 업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음식점 할랄 인증 증가 추세…

최근 6년간 약 3천 곳 할랄 인증


